
                   화학시장 정보포털 - 켐로커스

Copyright ⓒ 2003 by CMR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경제연구원

식물성 염색약 중금속 오염!
망간․납 함유량 높아 … 소화장애․안구건조․두통 유발

수입 식물성 염색약의 망간 함유량이 42.7ppm으로 법적 기준치(20ppm)의 2배, 산화형 염색약(0.09ppm)의 

470배에 달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.

고려대 의대 최재욱ㆍ서경대 교수팀이 시판중인 염색약 중 판매량이 많은 국내 7사, 외국 5사의 36개 제품

(산화형 34개 및 식물성 2개)을 대상으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고 일반 소비자 500명, 미용사 450명 등 950명

을 대상으로 염색약의 부작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, 미용사의 절반 정도가 염색약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소

화장애와 안구건조, 피부질환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일반 소비자들도 염색약 사용자의 27%, 탈색제 사용자의 17%, 식물성 염색약 사용자의 5%가 부작용을 경

험한 것으로 분석됐다.

특히,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식물성 염색약에 포함된 망간 성분은 두통과 근육통, 경련, 정신착란 등을 일으

킬 위험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고, 납 성분도 산화형 염색약의 평균 검출 농도가 0.40ppm인 반면 식물성 염색

약은 0.58ppm으로 높게 드러났다.

망간은 체내에 축적되면 두통 관절 및 근육통, 경련, 정신착란 등을 유발하며 납은 적혈구 파괴, 골수 침투, 

위장·신경·근육계통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.

중금속 농도가 높은 염색약이 유통되는 것은 국내법상 해외 2개국의 판매 증명서만 있으면 식약청에서 검수

를 받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데다 대부분의 제품이 보건기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기 때문으로 분

석됐다.

최재욱 교수는 “염색약에 함유된 중금속은 접촉성 피부염과 다양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”면서 “특히 잦은 

염색이나 부주의한 염색약 사용은 심한 모발 손상은 물론 피부 접촉시 구토, 천식, 통증, 간이나 신장 질환 등

을 유발해 신중한 염색약 선택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
더욱이 조사대상 산화형 염색약 34개 중 22개는 실제 화학성분과 라벨에 붙어있는 성분이 다른 것으로 드러

났으며 연구팀의 조진아 교수는 “염색약 라벨에 실제 포함된 성분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성 분을 표시하

는 것은 사후 감시체계가 없기 때문”이라며 “외국처럼 화장품의 전성분 표시제가 염색약에도 도입이 의무화 

돼야 한다”고 말했다.

또 “국내 염색약 시장규모는 2003년 기준으로 1300억원대에 달하지만 염색약의 유해성 조사는 턱없이 부족

한 실정”이라며 “염색약에 대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실정”이라고 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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